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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차세대 디스플레이단지 건설
2010년까지 서탄면에 40만평 조성 … 엘리아테크의 OLED 중심으로

경기도 평택시는 1월5일 엘리아테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밸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

탄면 지방산업단지 예정지에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 밸리> 조성을 공동추진키로 했다고 1월4일 밝혔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재료가 유연해 접거나 말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치로, 평택시는 엘리아테크

에 기반시설 구축비를 관계법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서탄 산업단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개발돼 2010년까지 40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개발기업인 엘리아테크는 2010년까지 서탄산업단지에 1조2000억원을 들여 

OLED 공장, 협력기업, 연구소 등을 갖춘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회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 협의 등 사업전반에 관한 투자 및 

업무 공동협약을 다음달 평택시와 체결하기로 했다.

1차로 2008년 하반기까지 5000평의 제1공장을 준공해 3인치 이하 소형제품을 생산하고 2차로 2010년까지 2

만평의 제2공장을 건설해 매출 1조원의 중형제품(5-15인치)을 양산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밸리 조성이 완료되는 2010년이면 30여사가 입주해 연간 3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엘리아테크 관계자는 “포천에 OLED 밸리를 추진하다 지가상승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평택에 투자하기로 

사업계획을 수정했다”며 “2015년까지 20만-30만평의 제3공장을 추가 건설해 파주 LCD단지에 버금가는 디스플

레이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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